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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듯한 나눔, 설맞이 기부문화로 마음을 전하다
-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설 명절 맞아 목포 공생원 위문 방문 -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을 앞둔 1월 23일(목) 

목포시에 위치한 아동보육시설 ‘공생원’을 방문했다.

  강 장관은 공생원의 역사를 기리는 윤치호·윤학자 기념관을 둘러

보고, 입주 아동과 청소년, 시설 관계자 등을 격려하였다. 또한, 위문금과 

함께 수협과 만든 ‘설 명절 민생세트(조기)’, 해양수산부 직원들의 공적 항

공마일리지를 활용해 구매한 색연필, 텀블러 등을 전달했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진실한 사랑은 국가와 민족이 달라도 통한다는 

공생원 설립자의 뜻을 이어받아 오늘날 아이들이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헌신하고 계신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께 감사드린다.”라며, “해양수산

부도 앞으로 지속적인 이웃사랑 실천을 통해 지역사회의 취약계층이 소외

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목포 공생원은 1928년 윤치호 전도사가 설립한 사회복지시설로 

6.25 전쟁 중 윤치호 원장이 실종되자 그의 부인인 일본 여성 다우치 

지즈코(한국 이름 윤학자) 여사가 56세로 사망할 때까지 3천여 명의 아이들을 

보살폈으며, 현재까지 4천여 명이 공생원을 거쳐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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